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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진로준비 경험을 통해 구성해 낸 진로준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
는데 있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밖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인터뷰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7월에서 2019년 9월 까지 행해졌으며 자료의 분석은 Colaizzi(1978)
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총 56개의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경험의 본질적 구조인 14개의 주제와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14개의 주제는 친구와 좋은 관계, 빠른 습득력, 배려하는 성격, 꿈이 없음, 꿈이랑
상관없는 취미 즐기기, 배움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미치는 직업의 영향력, 진로에 미치는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력, 
모국어와 관련된 직업찾기, 진로에 대한 무개념, 자신의 관리를 못함, 돈많이 버는 직업 원함, 다이어트 노력, 시험에
대한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진로준비에 있어 객관적 진로검사와 자신
에 대한 탐색이 있어야 하고, 현실적인 직업의 개념과 진로행동을 유도해야 하며, 문화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주제어 : 진로준비,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 현상학적 연구, 질적 연구, 직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provides multicultural adolescents’ out of school career preparation 
experience. Seven multicultural adolescents out of school living in Seoul, Gyeonggido, Chungchungdo 
were selected for the in-depth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to September, 2019. This 
research utilized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participants provided 14 themes on the 
essential structure of experience and 5 theme clusters. The final 14 themes were relationship with 
friends, speedy learning ability, fear of learning, generous character, no dreaming, enjoying hobby, 
influence of job, influence of mother, no concept of career, looking for mother language-related job, 
no managing time and health, material abundance, trying diet, burden about test. Based on this result, 
it is suggested to acknowledge importance of positive motive pursuit for career, various support giving 
power, positive attitude of career, self-reflection, road to go for career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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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발표된 자료[1]에 의하면, 외국인과 한국인 부모 
혹은 외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녀는 20만 
7,693명으로 2007년 44,258명이던 것이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8만 2,536명으로 
지난 1년 전 보다 14,530(약 18%)명 증가한 것으로 보
고되어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은 5년 사이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해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들의 수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특히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 중도입국 청소년1)들이 차지하는 비
율이 1%에 도달했고 그 증가율 역시 가파르다. 이러한 
경향은 더 가속화되어 앞으로 중도입국한 청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다수가 체류신분의 불안정성, 소
외나 차별 등의 정서적 문제, 부모의 재혼, 가정불화와 낮
은 사회경제적 상황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3,4], 특별
히 정서적 심리적 우울증을 앓고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
며 자기비하와 자신감결여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일상생활
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높다고 보고된다[5-8].

또한 다문화청소년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장래 희
망이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가지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유보하거나 그 고민의 방
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9]. 결과적으로 성적
위주나 부모결정에 따른 진로에 대한 잘못된 의사결정이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
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진입하여 정규학교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자
신에 대한 이해와 미래 어떤 분야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
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능력과 태도를 키우고 삶의 방향
성을 정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기가 준비될 경우,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들
은 심리, 사회,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진학이나 졸업 후 
보다 확신있게 미래 삶을 향유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진로준비 경
험 탐색은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자기성찰의 기회

1) 본 연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의미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
녀, 이주노동자, 해외동포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근로나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 등 다양한 이주 경로를 
가진 청소년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를 갖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삶을 준비해 나가기 위
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대한 심층적 탐색에 현상학적 
연구로 접근할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직접적인 경험의 
체계적인 분석이다[10]. 이 연구방법은 상황적 맥락 속에
서 경험의 내적 의미구조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사람들이 현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미를 확인, 서술, 해
석하는 것이다. 본질에 대한 자기 이해를 통해 인간의 본
성을 추구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11]. 이러한 측면은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인본적 관점을 지향하고 환경과 개인 간의 관
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는 다문
화가족이라는 이원적 문화속에서 자란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
고 있고,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 학업과 진
로에 대한 계획과 진로준비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는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은 어떠한가?로 
하였다.

2. 선행연구고찰

2.1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
현재까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

는 실정이고 이들이 생활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화된 연
구도 드물다. 단지 현장전문가들로부터 나온 경험적 사례
들이 대부분으로 청소년기에 한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학교와 연결되지 않은 채 국적취득을 불문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비율이 59.6%이며 특히 14세 이상은 80% 이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1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학교다니기 힘들어서’가 22.5%, ‘학교를 갈 필
요성을 못느껴서’ 17.5%, ‘돈을 벌기 위해’ 15.8%로 나타
났으며, 학교다니기 힘든 이유로는 ‘학교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서’ 57.4%, ‘학교아이들을 사귀는 것이 힘들
어서’ 18.5%,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18.5%로 나타났으
며, 학교를 다니지 않은 시간에 주로 ‘집에서 TV보거나 
그냥 혼자 있다’ 20.0%, ‘아르바이트나 일을 한다’ 
22.9%, 학교공부 준비나 취업준비는 15.9%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체류신분상 제한이 있거나 학교가 수동적
으로 대응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학교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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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비율
은 한국출생 다문화가족 청소년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2.2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
그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많은 연구들은 진

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분석한 
연구들[14-18]이 주를 이루었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들은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들의 
가정내 문화적 요인이나 사회적 환경과 시각에 따른 영
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따
라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진로준비가 
이루어지는지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
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진로준비에 관한 내용탐
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외국인 국적을 지니고 한국에 후기청소년기에 입국하
게 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학교편입과 취업을 통한 한국사회적응은 쉽지 않
다[12, 19].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의식과 진로준비행동 
등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
준에 있다[20].

또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저조한 진로인식을 넘어 다
양한 태도와 인식을 보여주고 서로 다른 진로성향을 보
여주는데에 서로 다른 생태학적 조건이 작동됨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21]. 반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귀화를 희망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대부분 한국체류계획과 정착가
능성이 높고 한국에서 진로계획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2].

진로발달에 있어서 후기청소년기(17-24세)는 성인기
로 넘어가기 직전의 진로선택의 결정적 시기로서 이 시
기 청소년들이 진로에 관해 어떤 지향과 태도를 갖고 있
느냐는 이후 성인기기의 삶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3]는 의미에서 이 시기 학교밖 중도입국청소년
의 진로준비는 더 신중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어
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자의 선정 
모든 참여자들은 정규 학교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학

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으로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진로준비 경험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총 
7명을 선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
서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부모 중 적어도 한사람이 있고 청소년은 정규학교 교육
을 받지 않고 있는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한정하
였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지역에 거주하
고 있는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 조사를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각 지역의 다문화가
족지원센터나 이주민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학교밖 중도
입국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 총 7명이며 연령은 16-18세에 분포되어있고 
출신국가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나타났다.

ca
se sex age nationality SES Expecting job

1 F 17 China Middle-low Cook

2 M 18 China Middle Teacher

3 F 16 China Middle-low Make-up artist

4 M 17 China Middle-low Tatoo painter
/Guide

5 M 17 Vietam Middle Fashion model

6 M 16 Philipinnes Middle Cook

7 F 17 Vietam Middle-low Actor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3.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적 연구는 자료수집

과 분석이 동시에 일어난다[24].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은 생활세계에서 일상체험을 통해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Colaizzi의 방법을 사용하였다[24]. 자료 수집과정에 보
다 많은 의미를 부여한 이 방법이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
년의 독특한 진로준비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표현을 통해 
공통의 요인을 확인하고 진로와 관련없는 표현을 제거하
고 경청하는 과정을 가졌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준비에 대한 질
문을 가지고 심층면담 하였으며, 이후 면담내용을 녹취하
였다. 자료의 포화까지 자료 수집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
[10]으로 하였으나 면담시간은 2시간-3시간이 소요되었
으며 평균 2차례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심층면담은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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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센터의 상담실에서 이루
어졌다. 면담은 개방형 질문을 시작으로 면담 내용은 모
두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내용은 그날 녹취록을 만든 후 
저장하고 인쇄 후 자료 분석하였다.

3.3 자료분석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연구대

상자의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6단계의 방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1단계에서는 모든 대상자의 진술을 읽는 단계로 진
로준비에 대한 경험에 대해 면담내용을 듣고 문자화된 
원자료를 주의 깊게 읽는다. 제 2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진
술에서 현상과 직접 관련된 의미있는 단어나 문장을 찾
아내는 것으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제 3단계
는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들로부터 직관과 분석기술을 
이용해 의미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56개의 의
미가 나타났다. 제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를 주제 묶음 
또는 범주로 분류하여 조직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는 원 
자료와 구성된 의미, 하위범주, 주제범주로 조직하였다. 
제 5단계에서는 결과를 통합하여 현상에 대해 최종적인 
기술을 하는 것이다. 제 6단계에서는 최종적인 기술을 타
당화하는 과정으로 대상자에게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지를 질문하였다.

3.4 엄격성 평가방법
본 연구의 평가방법은 Lincolon과 Guba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 등의 평가기준을 적
용하였다. 

다른 차원에서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자료 분석
과 2차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청소년 진로 연구자 1인과 
질적 연구자 1인과의 토론과 조언으로 연구자의 중도입
국 청소년에 대한 선행지식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개인내부 지향적인 내용들에 대
해서 수정하며, 분석과정 내내 사실들을 심사숙고하였다. 
또한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들과의 초기 인터뷰에서 질
문보다는 자유롭게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연구주제로 이동하고 연구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진로준비 경험을 언급하도록 하였다.

3.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참여

자들의 비밀보장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였다. 면접 전에 
연구동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녹음
하고, 필사 후 즉시 폐기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연
구참여자들의 정보에 대해서도 연구목적 외에 비밀보장
이 되도록 하였다. 인명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
논문의 발표에 대해서도 사전에 동의를 얻었다.

4. 연구결과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준비에 대한 주제와 주
제묶음은 Table 2에서 제시되었다.

Topic Cluster

Good relationship with friends
Understanding of 

selfGenerous character

Speedy learning ability

No dreaming
Dream

distancingEnjoying hobby

Fear of learning

Influence of job Knowing of job’s 
power and 
influence

Influence of mother

Looking for mother language-related job

No concept of career

Unrealistic dream No managing time and health

Material abundance

Trying diet
Unsupported fight

Burden about test

Table 2. Career prepar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ut of school

4.1 주제1: 나에 대한 이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하는데 미리 

자신을 진로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있었다. 자신에 대해 
좋은 친구관계를 언급하였고 자신의 장점으로 친구들에
게 배려하는 성격과 빠른 습득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
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의 하위주제는 ‘친구와 좋은 관계’, 
‘잘 배려하는 성격’, ‘빠른 습득력’ 등으로 구성하였다.

1) 친구와 좋은 관계
친구를 초대해서 많은 친구들과 잘 놀아요. 친구들과 어
울릴 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없고 친구들과 여러 얘기하
다보면 배우는 것도 있고요.(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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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잘 사귀고 사회성이 좋아서 친구가 많은 편이죠. 
친구는 내 인생의 자산이 아닐까요?(참여자 4)

2) 잘 배려하는 성격
난 마음이 착한 편이에요. 성격이 좋다고 할 수 있죠. 다
른 사람을 잘 도와줘요. 화도 잘 내지 않아요. 쓰레기 다 
치우고 센터에서는 수업 후 의자도 정리하고 그런 편이
에요.(참여자 2)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성격도 좋고 마음씨 착하
고 좋아요.(참여자 7)

3) 빠른 습득력
잘 웃고 똑똑하고 뭐든지 빨리 빨리 배워요.(참여자 5)
내가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서 해
서 엄마에게도 주고, 친구들에게 가끔 만들어 주기도 해
요. 해보면서 나만의 색깔있는 요리방법을 터득하고 내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1) 

친구들과 어울릴 때 가장 스트레스가 없고 친구들이 
많아 이 친구들을 자신의 인생자산으로 여기고 있어 이
시기 친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겠다. 이를 
뒷받침하듯 자신을 배려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하여 
다른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부탁도 거절하지 않은 마음
씨 착한 성격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습에 있
어 무엇이든지 빨리 습득하고 응용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으로 여기고 있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이 자신
에 대해 유능함과 좋은 성격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속의 인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4.2 주제2: 꿈과 거리두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를 준비하는데 자신이 되고 싶

은 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내용이었다. 자신의 꿈이 
특별히 없고 어머니의 꿈이 내꿈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
지고 있으며 꿈이랑 상관없는 취미를 즐기고 배우는 것
이 어렵고 두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꿈과 거리두기’라는 
주제의 하위주제는 ‘꿈이 없음’과 ‘꿈이랑 상관없는 취미 
즐기기’, ‘배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구성하였다.    

1) 꿈이 없음
나보다 젊은 사람과 있으면 나도 젋어질 수 있고 예전에
는 선생님이 되는게 60%였는데 지금은 없어요. 고등학

교 졸업후 초등학교가서 잠깐 선생님되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꿈이 변했어요. 지금 꿈이 없어요.(참
여자 2)

2) 꿈이랑 상관없는 취미 즐기기
내 꿈에 대해서 10%정도 생각해요. 게임을 자주 하고
요. 직업에 대해 특별히 생각이 없어요.(참여자 1)
엄마가 용돈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친구랑 쇼핑하고 것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 사는 것이 취미에요. (참여
자 5)
꿈이랑 상관없이 게임하고 만화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냥 취미로요. 꿈과는 관계없이요 (참여자 6)
 
3) 배움에 대한 두려움
지금 열심히 한국어 배워요. 책을 좋아하는데 나주에 소
설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가 넘 어렵고 잘 안되
요(참여자 6)
학교다니는 나이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바로 학교들어가
서 언어습득문제가 있어요(참여자 2)

중도입국 청소년은 자신의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자신의 꿈을 정
하지 못하고 꿈이 없다고 까지 하여 진로를 구체적으로 
검사하고 파악해보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꿈과 상관없이 게임, 쇼핑, 만화보는 것 등 취미를 즐기는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취동기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학습이 부족하여 학업
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주제3: 직업의 위력을 앎
중도입국 청소년이 직업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직업에 대한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으며 직업
이 주는 의미와 직업을 고려하게 된 계기와 영향을 준 인
물이 바로 아닌 어머니라고 언급하고 있고 모국어를 잘
해서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자 하였다. ‘직업의 위력을 
앎’이라는 주제의 하위주제는 ‘내 미래에 미치는 직업의 
영향력’과 ‘진로에 힘이 된 어머니의 영향력’, ‘모국어와 
관련된 직업찾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1) 내 미래에 미치는 직업의 영향력
직업으로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배울 것 같아요.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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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 서점 사장이 되고 싶은데 사장이 되면 책도 많이 
읽고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하죠(참여자 2)
나중에 밥하지 않아도 되고 엄마가 한 밥 먹지 않아도 
돼서 내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쓸수 있고 멋진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잘생긴 남자친구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요.(참여자 7)
 
2) 진로에 힘이 된 어머니의 영향력
진로의 방향을 정하는데 엄마의 영향이 컸어요. 어렸을 
때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나중에 지금이라도 군인이 
되는 것이 좋은 데 엄마는 나의 의견을 배려 많이 해줘
요(참여자 1)
엄마가 가이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즈음 가이드 학
원다녀요. 가이드자격증 따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타투
도 하려구요(참여자 4) 
연예인들에게 화장해주는 메이컵 아티스트 되고 싶어
요. 날마다 나에게 다르게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연예
인 좋아해서 되고 싶다고 엄마에게 말하니 엄마가 내가 
원하면 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나가 볼려구요(참
여자 3)  
모델이 되는 꿈에 대해 엄마도 동의해요. 15살이라 키
가 클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안되도 괜찮다고 
하세요. 그래서 부담이 크지 않아요, 이 꿈을 엄마가 먼
저 제안했어요(참여자 5)

3) 모국어와 관련된 직업 찾기
중국어에 대한 능력이 있어서 진로를 중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참여자 2)
내가 원하는 타투를 못하면 나중에 한국과 내가 자라난 
나라간 가이드를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내가 중국말 잘
하니까 유리할 것 같아요.(참여자 4)

중도입국 청소년은 직업이 자신에게 주는 영향으로 직
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여 스
스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받는 것으로 대답하였
다. 또한 자신이 정한 진로에 어머니가 먼저 제안할 때 
지지해거나 배려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중요성
과 영향력을 알고 있다는 것은 미래 자신의 직업을 선택
하고 준비하는 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국을 떠나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까지 가까운 존재인 모의 영향력은 가장 큰 버팀목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를 정
하는데 자신의 뜻보다는 어머니의 제안과 주장에 따라 
진로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어머니의 영향
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모국어에 능숙한 점을 살려 자

신의 진로를 찾아가고자 하는 특징을 보였다.   

4.4 주제4: 비현실적 꿈쫓기
중도입국 청소년은 진로의 방향을 정하고 진로를 계획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진로자체에 대한 개
념이 없고 실제 계획하는 노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희망하는 직업도 많은 돈을 버는 직업으로 단편적인 이
유를 제시하였다. ‘비현실적 꿈쫓기’라는 주제의 하위주
제는 ‘진로에 대한 무개념’, ‘자신관리가 안됨’, ‘돈많이 버
는 직업 원함’ 등으로 구성하였다.    

1) 진로에 대한 무개념
한국에서의 일을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행비
자로 3개월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하고....한국에서의 삶 
자체가 힘겨워요(참여자 2) 
중국학생은 학력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2-3년 동안 혼
자 집에서 놀다 나오고 이런 학생들에게 개인상담을 많
이 필요하죠. 학원에 다니더라도 기술을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 때문에 제일 쉬운 것 위주로 다녀요.(참여
자 6)

2) 자신관리가 안됨
건강관리, 시간관리 다 못해요. 방정리도 못하고 담배 
피워요. 처음 한국에서 끊기로 마음먹었는데 여태까지 
못하고 낮에 자고 밤에 놀고 이런 스타일이에요(참여자 
4)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 시간도 많고 젊으니까 먹고 
싶은 것 사 먹고 해요. 주로 밖에서 많이 사 먹고 늦게 
집에 들어와 새벽 3-4시에 자고 해요. (참여자 1) 

3) 돈많이 버는 직업 원함
연예인은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
해서 되고 싶어요. 내가 중국에 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
이 오는게 더 쉬울 듯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면 좋겠어요
(참여자 5)
연예인 기획사 사장되고 싶어요. 연예인보다 좋은 것 같
아요. 연예인들은 힘들어 보이는데 연예인을 관리하는 
것은 힘들지 않고 멋있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서요(참
여자 7)

중도입국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계획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지금까지의 삶이 타국
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고 특별한 경우 비자로 인한 입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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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삶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은 경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
기 어려워서 시간과 규칙적인 수면생활을 하지 않은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사회에
서 ‘돈’의 위력을 알고 돈의 중요성을 부여하여 앞으로 직
업을 갖고자 할 때 연예인계 돈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주제5: 고군분투
중도입국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해나

가는 과정에서 실천하는 행동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자
신보다는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향해 학원에
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확인
되었다.  ‘고군분투’라는 주제의 하위주제는 ‘다이어트 노
력’,‘시험에 대한 부담’등으로 구성하였다.    

1) 다이어트 노력
빨리 살빼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노력하고 있어요. 맨날 
저녁밥 안먹고 있고 엄마랑 시간되면 오후에 강아지랑 
산책해요.(참여자 5)
진짜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에요. 좀 있으면 학교 졸업 
후 취업나가고 회사다닐 수 있으니까 맵시나게 옷입을 
수 있게요.(참여자 6)
 
2) 시험에 대한 부담
지금 요리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2주일이 되고 한달후
에 시험도 봐야하고 열심히는 안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상식이고 기본적인 것....너무 쉬운 것인데 한국어
로 공부하니까 어려워요. 시험에 대해 걱정이 많아요.
(참여자 1) 
외국인등록증 가져야 해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고요. 지
금 토픽 3급 따야 되고 시험준비하고 있어요. 잘 나와야 
다른 것도 하기 유리할텐데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참여
자 2)
엄마가 가이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즈음 가이드 학
원에 다녀요. 가이드자격증 따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타
투도 하려구요.(참여자 4)

취업을 하는데 다이어트를 통해 옷맵시도 생각하고 있
어 신체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기본요건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모지상주의를 표방하는 현 우리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결과이자 청소년기인 만큼 타인에게 

자신을 멋지게 보이려는 타인지향적인 모습도 확인되었
다. 진로를 위해 학원에 등록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해 노
력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시험이 
기본적인 과정으로 시험에 대한 불안과 긴장감을 보이기
도 하였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준비에 대한 
경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질문
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에 대한 이해가 진로준비에 있어 기본적인 과
정의 시작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특성과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때 미래 자신의 직업에 적합한 선
택과 결정, 추후 직업적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Kim의 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나만
의 색깔 찾기로 남과 다른 자신의 특성을 분명히 파악한 
청소년의 진로발달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26]. 그 외 자
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자기 신뢰, 자아존중
감, 자기통제력 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 28]. 진로준비에 앞서 자신에 대한 장단점
과 성격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도 중요하지만 학교밖 중도입
국 청소년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사회에서 자아성찰의 
기회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
생활속에서 심리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꿈과 거리두기에서 보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
우 자신의 꿈에 대한 개념자체가 정립되지 않았고 꿈과 
거리가 먼 취미생활만을 누리는 경우가 나타났다. 미래 
자신의 직업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열정적으로 보내야 하
는 청소년기에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것은 타인주도현재
형의 진로성향을 나타낸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21].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 불안정한 특별
한 상황에서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은 80%로 학교공부
나 취업준비는 15.9%로 체류신분상 제한이 있거나 학교
가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학교진입
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는 연구결과[12]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마련이 이루
어져야 하며 이후 진로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삶에 미치
는 진로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꿈을 실현할 기초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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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취단계까지 구체적으로 개입해주는 지원이 절실
해 보인다.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개념적으로 직업의 힘
과 영향력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미래 
직업을 통해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제적 자립과 
폭넓은 사회적 관계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이 직
업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 구
체적으로 직업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직업의 
역할, 직업에 대한 흥미와 적성 등을 고려한 접근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조기부터 진로지도와 상담이 학교정규
과정과 학교외 과정 등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
다. 또한 자신의 직업에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력을 인정
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가족의 일반적인 현상인 부모와의 별거 기간 동안 
겪게 되는 소통의 단절과 별거를 선택한 부모에 대한 원
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소통부족과 
이해부족,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성과 맞물려져 반감으로 
표출된다고 한 연구[27,28]와 달리 본 연구참여자는 어
머니의 존재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언급하며 자신의 
직업에 어머니의 의견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청소년기가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는 발달
단계이나 부모는 자녀의 가치, 흥미, 기술의 개발에 영향
을 주고 동기부여 및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9]고 한 점에서 부모의 영향
력이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학습의 두려움과 능숙하지 않는 한
국어 능력으로 중국어 선생님이 되길 원하는 등 모국어
와 연계된 진로를 찾아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중도입국 
청소년 중 공교육 진입과정이 1년 이상 걸린 주된 이유
가 한국어 실력의 부족(55.3%)을 손꼽았고, 한국어 실력
의 부족은 동시에 학업포기의 주된 이유(24.6%)이기도 
하다[30]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장차 이들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주어져야 한다. 

넷째, 비현실적 꿈쫓기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추상
적으로 직업의 중요성을 알지만 막상 진로에 대한 개념
이 서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 자신의 시간과 건강관리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본국을 오가며 기본적인 삶 자체에 대해 걱정하고 안정
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없는 불안정
한 삶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로를 준비하는 출발점은 진로의식에서 시작되며 긍정
적 직업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에 선행한다고 하겠다. 나아가 
제도적으로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체류보장과 교육지원 
등이 이루어질 때 학업과 진학, 진로, 취업의 과정 등을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대다수가 경제적 빈곤을 경험한다[4]는 연구를 볼 
때 이들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결과로 물질적 여유
와 풍요에 대한 욕구의 표현으로 보인다.

다섯째, 고군분투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모습도 나타
났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한 노
력을 하고, 시험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면서 시험
에 대한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장래 희망이나 진로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 
연구[10]와는 달리 일부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직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통
해 추후 희망과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
과는 이질적인 문화 환경속에서 생존하는 중도입국 청소
년의 힘찬 몸부림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나에 대한 이해와 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직업세계에 입문하는 가장 선행되어야 하
는 작업이다. 이들이 자신과 자신의 꿈에 대한 이해가 있
을 때 진로에 대한 계획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진로검사와 탐색의 기회가 제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해 먼저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자신의 적성과 흥
미를 파악해보는 객관적인 진로검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직업탐색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과 자신이 잘하고 흥미가 있는 직업과의 비
교를 통해 자신만의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중
요한 진로의 한 과정이나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처
한 입장과 환경을 고려하면 적절한 멘토를 찾고 적절한 
진로교과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직업에 대한  동기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직업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직업세계를 파악
하는 정보원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입김에 의한 진로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
다. 중도입국 청소년보다 한국사회에 먼저 정착하여 살아
왔고 삶의 경험도 더 풍부한 점, 이들의 특성을 가장 많
이 안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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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가치관과 선호도에 의해 좌우되고 중도입국 청소
년들만의 적성과 특성, 세대차이 등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객관화시키고 검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지자원의 활용
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이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로정보탐
색과 조기에 진로교육과 상담이 지속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비현실적 꿈을 꾸는 경
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실적인 직업의 개념과 진로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즉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언어습득과 적
응자체가 힘든 환경에서 이들의 처한 환경과 능력을 고
려하여 개인내적 자원이 또다른 자원으로 승화될 수 있
는 기회제공과 보다 포괄적이고 차원높은 직업체험을 포
함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은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조직적응과 안정적인 삶을 유지
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는 종과 횡을 아우
르는 집합체로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기이후의 삶과 한국
사회와 본국과의 이중문화매개체로서 미래 한국사회에 
중요한 자원임을 내포하고 있다.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
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기회를 
누릴 수 있는 문화, 체육, 봉사활동 등의 복합적인 자기계
발 프로그램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와 더불어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
년상담복지센터 등의지원기관들은 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이 극대화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포함된 진로지
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그동안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되었으나 이들의 진로준비에 대
한 목소리를 듣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밖 중
도입국 청소년기 이후 진로에 대한 태도와 준비행동 등
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발달과업의 진로방향
과 성공적 직업세계에 입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였다. 진로준비가 평생에 이루어지지는 과업
[21]일 수 있으나 생애 결정적이고 적절한 중요시기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학교밖 중도입국청소년을 지원하
는 현장실천가들이 민감하고 실천적인 개입방안을 제시
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한점으로는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
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일부지역 대상자와 유의표집을 
통한 연구대상 모집으로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을 일반
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후속

연구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성공적인 진로경험과 진로 
후 적응 등에 대한 강점관점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북한이탈가족 
청소년 등에 대한 접근도 함께 분석되어 그 차별성을 다
룬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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